
보도시점 2025. 4. 14.(월) 16:30 배포 2025. 4. 14.(월) 10:00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4.14.(월) 15시 한국수자원공사(대전 신탄진로)에서 

열린 ‘25년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1사분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집행여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

졌다.

  * 기재부 재정관리관(주재), 주요 공공기관 26개 부기관장 참석

 ** (현장참석) 7개 기관(토지주택공사, 철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에스알,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영상참석) 19개 주요 공공기관(한전, 한수원, 캠코, 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이번 제10차 점검회의에서는 1사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후의 집행

여건과 전망 등을 논의하였다.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금년 투자집행 목표액은 

작년보다 2.5조원이 늘어난 66조원이다. 이 가운데 37.6조원(57.0%)을 상반

기에 집행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

획이다. 

  1사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은 19.5조원(29.5%)으로 ’24년 동 기간 집행액 

19.0조원 대비 0.5조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5개 기관(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두 

1조원 이상을 집행하여 1사분기 실적을 견인하였다.

구 분

(단위 : 조원)

’24년 ’25년
증감

(b-a)
목표 1분기

집행실적(a)

목표 1분기

집행실적(b)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합   계 63.5 34.9 19.0 66.0 37.6 19.5 +0.5

보도자료

기재부 재정관리관,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및 간담회 개최

  - 공공기관 1사분기 집행현황 점검 및 상반기 집행전망 논의
  - 특히, 투자계획 비중이 큰 도로·철도 등 대규모 사업들의 신속집행 강조
  - 투자집행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환경

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사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 

상반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한국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기관 참석)

에서는 현장안전을 특히 강조했으며, “신속집행과 함께, 공공기관들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비의 적기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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